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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[240509 선고] 보도자료 2020수61 (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사건)
	개요
	(내용없음)
	1. 사안의 개요
	(내용없음)
	(내용없음)
	▣ 피고는 2020. 4. 15.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고의 비례대표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임  
	▣ 원고는 피고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을 청구함  



	2. 소송의 경과 ➠ 대법원 단심 
	3. 대법원의 판단 
	가. 쟁점 
	(내용없음)
	▣ 피고가 2020. 3.경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에 차명 재산 매각대금과 부동산 공유지분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‘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’에 해당하는 당선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


	나. 판결 결과
	(내용없음)
	▣ 원고 청구 기각  


	다. 판단 근거 
	(내용없음)
	▣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➠ 배척 
	● 피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(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2도16922 판결) 
	●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[피고인의 허위 재산내역이 기재된 재산신고서와 후보자명부를 게시하게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]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당선무효사유가 다르고, 당선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는 이 사건에서 별개로 판단할 사항이며, 피고의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 있으므로, 원고에게 당선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   

	▣ 본안에 관한 판단 ➠ 청구 기각 
	● 송파동 건물 중 6/10 지분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➠ 부정  
	- 피고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신고사항 중 송파동 건물 부분의 ‘소재지ㆍ면적 등 권리명세’ 란에 복합건물인 송파동 건물 중 피고 지분 6/10에 해당하는 ‘214.37㎡’ 및 위 건물의 대지 면적 163.7㎡ 중 피고 지분 4/10에 해당하는 ‘65.48㎡’를 함께 기재하면서 다만 재산신고서의 ‘비고’ 란에 ‘공유(지분 4/10)’라고만 기재하고 건물 지분 6/10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나,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 중 피고 지분의 당시 가액은 원고가 재산신고서의 ‘가액’ 란에 기재한 금액인 ‘1,260,460,000원’에 근접함 
	- 피고가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비고란에 송파동 건물 지분 6/10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재산신고서의 전체적인 내용, 당시 피고의 인식과 의사, 송파동 건물과 대지의 각 지분 면적과 가액 등을 종합하면, 피고로서는 송파동 건물과 그 대지의 총 가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,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보아야 할 정도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

	●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➠ 부정 
	- 피고가 동생 명의로 소유하였던 용산 오피스텔에 대하여 동생이 제3자에게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국세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2018. 6. 18.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, 피고가 2020. 3.경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의 ‘본인 예금’ 란에 위 은행 예금을 포함하여 합계 2,166,192,000원을 기재함  
	- 재산신고서의 ‘본인 예금’ 란에 기재된 재산에는 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용산 오피스텔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이와 달리 피고가 그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신고서에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재산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









